
현대석유화학 매각 성사될까?
호남석유화학에 SK- LG화학 입찰 참여 … 인수가격 차이 커

현대석유화학 매각입찰에 국내기업으로는 호남석유화학, LG화학, SK 등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

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석유화학 재정자문사인 골드만삭스에 국내 3개 기업과 외국계 1-2곳이 제

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으로는 덴마크의 Borealis, 미국의 Dow Chemical, Shell, ExxonMobil 등이 현대석유화학 매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2002년 6월 골드만삭스의 실사작업을 바탕으로 현대석유화학의 자산, 재무상황, 생

산·판매·구매 등의 영업현황을 포함한 기업설명서(IM)를 인수예상기업에 발송했었다.

채권단은 국내외 기업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와 입찰제안서를 낸 관련기업은 비밀준수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향후 매각일정,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힘든 상태이다.

현대석유화학의 현재 장부가격은 7700억원, 부채는 2조94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1년과 2000년에는

각각 2111억원, 37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분위기가 반전돼 1/4분기에 경상이익 6억원, 영업이익 405억원 흑자로 전환됐고, 이어

2/4분기에도 경상이익 569억원, 영업이익 452억원 흑자로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증권가는 현대석유화학의 인수가격이 장부가격에 상반기 흑자 1500억원(비용처리 감가상각비)을 더하고, 석

유화학 경기상승에 따른 ＋α까지 감안해 1조5000억원 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매각가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1조5000억원 수준준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수의사를 밝힌 호남석유화학, SK, LG화학 등은 석유화학 경기가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

급과잉 상태인 만큼 가격이 맞지 않으면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굳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채권단은 국내 모 석유화학기업에 5000억원 대에 현대석유화학 인수할 것을 제의했으나 해당기

업이 부채탕감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수 의사가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매입가격으로 2001년 제시된 가격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채

권단의 제시가격이 너무 높아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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